
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때 KT의

기가지니 스마트홈 시스템 공사도

함께 가능해진다.

KT 제주단은 KT전남/전북광역본

부가 한샘리하우스 the수완점과 손

잡고 AI 기반 스마트홈 리모델링 서

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. 이

는 리모델링 공사와 스마트홈 시스템

구축을 원하는 고객이 증가하는데 따

른 협력사업으로 제주에서는 이르면

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.

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

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

조원에서 2030년에는 29조원 규모로

늘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스마트홈산

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

장 규모도 2025년에는 30조6000억

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

이처럼 건축물 리모델링과 스마트

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 추세지만

고객이 리모델링 공사와 스마트홈 시

스템 구축을 별도로 진행한 경우 시공

한 리모델링 상품과 스마트홈 기기가

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, 공

사 일정을 맞추기에도 불편이 있었다.

이같은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KT

전남/전북광역본부와 한샘 리하우스

the수완점은 맞춤형 인테리어와 함

께 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커튼,

에어컨 조명, 가스밸브 등을 제어할

수 있는 KT AI 스마트홈 솔루션 을

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전용면적

기준 84㎡에 9억원대 아파트에 대한

고분양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1

년간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

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

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

동향 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최근 1

년간 평균분양가격은 3월말 기준 ㎡

당 719만원으로, 전국평균(410만원)

보다 75.5% 높아 서울(857만원) 다

음으로 비쌌다. 인천(476만원), 대구

(468만원), 경기(437만원), 부산

(429만원), 울산(423만원)과도 격

차가 컸다.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

전 12개월간의 자료를 평균한 최근

1년간의 평균가격으로 작성된다.

도내 3월 분양가격은 1년전과 비

교한 상승률도 82.0%로 전국에서 가

장 높았다. 1년 전 ㎡당 395만원에서

1년 새 719만원으로 뛴 것이다. 전국

평균 상승률은 14.2%를 기록했는데

제주 다음으로 울산(34.6%), 경북

(19.9%), 강원(17.6%), 전남

(16.6%), 인천(11.8%)이 두 자릿수

상승률을 기록했다. 경기는 전국에서

유일하게 분양가격이 1년전보다 하

락(-2.2%)했다.

제주는 3월 분양가격지수도 307.5

로 유일하게 300을 웃돌며 전국평균

지수(157.9)의 갑절 수준을 나타냈

다. 분양가격지수는 기준시점인 2014

년의 평균 분양가격을 100인 수치로

환산해 산출한 값이다. 문미숙기자

제주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및 상품

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.

제주관광공사와 서귀포시, (주)하

나투어, 제주스타트업협회는 15일

제주웰컴센터에서 웰니스 관광을 제

주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

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웰

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행정 지

원과 함께 상품 개발 및 활성화 협력

을 진행키로 했다.

제주스타트업협회는 도내 농어촌

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웰니스 콘셉트

의 공간 개발 및 활성화를 진행하는

한편,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서비

스 개발 등 도내 스타트업 기업과의

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하나투어는 웰니스 관광 거점 지

역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,

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

활성화에 나선다.

제주관광공사는 도내 웰니스 관광

거점 조성을 비롯한 콘텐츠 발굴 및

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며, 웰니스

상품 개발 및 여행객 유치를 위해 관

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와도 협의를

추진하는 등 도내 여행업계의 참여

를 유도할 계획이다.

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와

제주스타트업협회 소속 기업은 총 16

억원을 투입해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

웰니스 콘셉트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

이다. 이와 더불어 하나투어에서는

서귀포시지역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

중심으로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를

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이와 관련, 신현철 제주관광공사 융

복합지역관광팀장은 이번 협약은 지

난 2월 추진된 민 관 학 협력 거버넌

스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

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첫 협력

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며 이번 협약

으로 제주를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

조성하는 기반 마련과 함께 포스트 코

로나 시대에 관광 위기를 극복하는 기

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.

김태엽 서귀포시장도 포스트 코

로나 시대에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

응해 웰니스 관광, 마을 관광, 언택

트 관광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활성

화해 나가겠다 며 웰니스 체류형 관

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노

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이번 공

공과 민간의 협력이 더욱 좋은 시너

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제주

산 양배추 가격 지지를 위해 올해 시

장격리(산지폐기)에 20억원이 넘는

예산이 투입되고 있다. 지난해의 경

우 가격이 평년보다 갑절 이상 높아

모처럼 농가가 함박웃음을 지었지만

올해는 생산량 증가에다 코로나19로

인한 소비 부진이 겹쳐 가격 폭락이

농가를 덮쳤다.

15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

에 따르면 양배추 가격 폭락에 지난

3월 10억원(도비 6억원, 농협과 자

부담 각 2억원)을 투입해 3300t을

시장격리(산지폐기)한데 이어 이달

에도 추가로 12억원(도비 9억원, 농

협 1억1000만원, 자부담 1억9000만

원)을 투입해 이번주까지 8000t의

시장격리를 마무리하는 중이다. 3월

1차 시장격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10

% 폐기, 러시아에 수출 추진, 하나로

마트에서 할인판매 등으로 안간힘을

썼지만 평년보다 많은 저장물량과

감염병 상황에 소비부진이라는 악재

가 겹쳐 양배추 가격은 좀처럼 반등

하지 않는 상황이다.

양배추 가격 하락은 2020년산 도

내 양배추 재배면적이 1748㏊로 전

년 대비 1.6% 늘었고, 생산예상량은

9만600t으로 16.2% 증가했기 때문

이다. 전국 생산량은 34만3000t으로

전년 대비 6.1% 늘었다.

양배추 가격은 올 1월만 해도 서

울가락시장 경락가가 8㎏(상품)에

8564원으로 평년(7445원)보다 높았

던 것이 제주산이 본격적으로 출하

된 2월에는 5779원으로 떨어졌다. 1

차 시장격리가 이뤄지기 직전인 3월

17일 서울가락시장 경락가는 8㎏에

3508원으로 작년 3월(9591원)과 평

년 3월(6995원)에 견줘 50~60%정

도 낮았다.

이달 14일과 15일 경락가격은 각

각 4394원, 3954원으로 평년 4월

(6090원)과 가격이 유례없이 좋았

던 작년 4월(1만3921원)과는 비교

가 안될만큼 하락세가 뚜렷하다. 현

재 출하 대기중인 양배추 물량은 10

~20% 정도로 이달 말쯤까지는 출하

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제주도 관계자는 한 차례의 시장

격리에도 양배추 가격이 회복되지

않고, 출하가 늦어지면서 상품성이

떨어지는 상태 라며 양배추를 수확

후 여름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가

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달에도 농

가신청을 받아 시장격리를 추진하게

됐다 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이달 12

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세 관광사업

체 공유경제 특화 당일 관광 상품 공

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공모는 위드코로나 시대 비

대면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니즈

충족 및 공유경제를 위해 마련됐다.

공모 대상은 도내 여행업 등록업

체(5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여행업

체)로, 사업내용은 개별관광객 대상

당일 특화 상품에 대한 차량임차비

및 체험활동비, 홍보비 지원 등이다.

지원조건은 1컨소시엄당 1개 당일

상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, 협

회홈페이지나, 방문 및 이메일

(moonkk2002@hanmail.net)을 통

해 접수할 수 있다. 문의=관광협회

마케팅과(064-741-8793). 이태윤기자

2021년 4월 16일 금요일6 경 제

가격 폭락 양배추 시장격리에 22억 투입

15일
코스피지수 3194.33

+11.95
▲ 코스닥지수 1013.90

-0.52
▼ 유가(WTI, 달러) 63.15

+2.97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36.54 1097.46 1EUR 1365.02 1311.76

100 1043.56 1007.68 1CNY 179.42 162.34

제주관광공사와 서귀포시, (주)하나투어, 제주스타트업협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웰니스 관

광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사진=제주관광공사 제공

3월 말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양배추밭 전경. 사진=한라일보DB

제주 웰니스 관광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


